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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관과 버릇
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. 

그런데 할아버지는 밥을 먹고 나서 입을 헹구지 않는 
습관이 있었어요. 

옛날 사람들은 소금으로 이를 닦았는데, 할아버지는 이도 잘 
닦지 않았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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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는 또 어떤가 하면 손을 닦지 않는 버릇이 있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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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는 만나면 서로 흉을 보았어요.

할아버지가 "할멈 손은 까마귀 같아요." 하면 할머니는

"아이고 영감 이는 어찌나 더러운지 누렁이 색이에요.“

라고 맞받아쳤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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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던 어느 날, 할머니는 냇가로 빨래를 하러 갔어요. 

그날따라 빨래가 너무 많았어요.

한참 동안 냇가에서 손으로 빨래를 비볐더니, 

모두 마치고 나자 어느새 할머니 손이 깨끗해졌어요.

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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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머니는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

'그동안 내가 내 손이 더러운 것도 모르고 영감만 비난했다니, 
부끄럽네.‘

"아이고 내 손이 이렇게 깨끗해
지다니! 곱기도 하구나!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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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보는 시간
한편 집에 있던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. 

그때 갑자기 벌레가 할아버지의 입 쪽으로 날아와 깜짝 놀랐
어요. 너무 놀란 나머지 "아이고!“

외치면서 입을 벌렸지요. 그때 할아버지의 누런 이가 거울에 
비쳤어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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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아버지는 자신의 이를 보고 한번 더 놀랐어요.

놀란 할아버지는 냄새나고 더러운 이를 소금으로 한참 동안 깨
끗이 닦았어요.

 '이 누런 이를 한 사람이 나라는 말이지?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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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점점 원래대로 희어졌어요. 할아버지는 뿌듯했어요.

'이만하면 됐지? 아, 이제야 내가 사람 같구먼.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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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성과 칭찬
할머니가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. 할아버지는 
마당까지 할머니를 맞으러 나와 자랑스럽게 말했지요.

"할멈 이제 오는 거요? 내 이를 좀 보구려."

할아버지는 흰 이를 내보이며 말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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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머니도 웃으면서 말했어요.

"저는 빨래 다녀왔지요. 제 손도 한번 보세요."

할머니도 자랑스럽게 손을 내보이며 말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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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는 서로 말했어요.

 "정말 깨끗하구려!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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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의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

비난했지만, 정작 자신의 지저분한 모습은 깨닫지 못했어요. 

그러다가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고치자,
 
상대방의 모습을 칭찬할 수 있었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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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

먼저 보는 것이 중요해요. 

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

매우 중요하답니다.


